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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노동조합 15대 위원장에 김인관 후보 당선 �1만 712(90%) 득표, 임기는 2024년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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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1월 17일(금)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15대 위원장을 결정짓는 임원선거에서 기호 1번 김인관 후보가 90.37%의 지지로 당선됐다. ��11월 17일에 치러진 KT노동조합 15대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김인관 후보는 총 투표수 1만 1,853표 중 1만 712표(90.37%)를 득표했다. 기호 2번 도진욱 후보는 1,024표(8.64%)를 얻었다.��김인관 후보는 현 KT노동조합 조직처장으로 1991년 KT 입사 후 95년 정보통신운용국 지부장을 시작으로 2006년 서부지방본부 조직국장, 2012년 중앙본부 조직기획국장을 역임했고 2023년부터 전태일 재단 운영위원을 겸임하고 있다. ��이번 15대 위원장 선거에는 ‘거침 없는 실천! 기대된다 내일!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. 주요 공약은 ▲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인상률 쟁취 ▲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 ▲명절(설, 추석) 상여금 신설 ▲노사간 고용안정 확약 체결 ▲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전면 개선 ▲누적 마일리지 승진제도 도입 ▲임금 삭감 없는 주4.5일제 도입 ▲조합원 고과제도 개선(N, U 고과 폐지) ▲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등이다. ��김인관 당선인은 “많은 분들의 지지 덕분에 중책을 맡게 돼 벅차면서도 어깨가 무겁다”며 “현장과 함께 새롭게 실천하는 KT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조합원 여러분, 노동조합 동지들과 함께하겠다”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.��또한 “선거 기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께 응원과 격려,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과 쓴 소리도 들으며 앞으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의 방향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”고 말한 뒤 “새로운 노동조합, 속도감 있게 발전하는 kt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 김인관 당선인의 임기는 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.��한편 KT노동조합 중앙본부 외 7개 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은 다음과 같다. ��     강북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: 김준현�     강남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: 허정식�     부산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: 이식원�     대구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: 변우영�     본사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: 노일철�     호남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: 이남권�     충청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: 오동윤��








